
다이이치보 - “서모브레인”, “나노 유연” 등  

새로운 가공 소재 개발 

다이이치보(第一紡)는 새로 개발한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스스로 조정

하는 기능이 있는 “서모브레인(Thermo-brain)”과 나노 기술에 의한 “나노 유

연(柔軟)” 가공을 연달아 발표하고, 2005년 춘하절 상품으로 판매하기 시작하

였다. 

“서모브레인”은 특수 폴리머가 들어 있는 마이크로캡슐(micro-capsule)을 천

에 수지와 함께 붙여 준 온도 조정 가공이다. 다양한 생활 장소에 따라 달라

지는 기온에 맞게 온도가 상승하거나 떨어지는 데 따라, 캡슐 안의 폴리머가 

액체에서 기체가 되려면 주변의 열을 흡수함으로써 주변을 시원하게 하고, 

기체의 폴리머는 낮은 온도에서 액체가 되면서 열을 발산하여 주변에 열을 

내줌으로써 주변을 따스하게 하는, 액상과 기상이 가역 변화하는 상변화 물

질(PCM)인 특수 폴리머가 작용하여, 이 가공이 된 옷을 입는 사람의 피부 

주변 온도가 변화하는 것을 억제하여 쾌적성을 유지해 주는 가공이다. 온도 

타입에는 여름, 겨울, 사계절의 3종류가 있어 선택이 가능하다. 

“나노 유연” 가공은 나노 수준의 초미립자 성분을 이용하여 소프트감을 주

는 가공이다. 초미립자를 섬유 분자의 깊은 속의 심(芯)까지 침투시켜 유연성

이 생기면서 세탁 내구성이 뛰어나고 흡수성은 원상태를 그대로 지니고 있

다. 

이 두 가지 가공 소재는 모두 후가공에 속하기 때문에 순면이나, 합섬과의 



혼방이나 교편 소재 등에 적합하다. 또한 논포르말린(non-formalin)이므로 피

부에 직접 닿는 내의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. ♣ 


